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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11월 27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경남도민 오찬간담회

경남은 좋은 입지와 인력을 갖춘 곳

 

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. 김혁규 지사께서 말씀을 참 잘하십니다. 김혁

규지사가 여러 가지 하셨지만 여러분의 박수를 유도하고 힘이 들어가고 따

뜻해지고 해서 저도 기분이 따뜻해집니다. 보통사람들은 외지로 나가는 것

이 꿈입니다. 외지에 나가면 성공하고, 성공해서 정치 한번 해보려면 고향

을 찾습니다. 정치입지를 굳히고 하는데 저는 어찌하다보니 고향에 살다가 

정치를 시작하고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. 

한때는 고향에 돌아오면 다소 설렁하고 시선도 따뜻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

참 괴로웠던 적이 있었습니다. 정치적으로 재미 못 봤고 인간적으로도 고

통이 컸습니다. 그러나 아무리 지우려 해도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것은 

고향입니다. 대통령하면서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서 전국적으로

도 어렵고 과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누구나 은

퇴하면 고향에 돌아오는 것이 최대의 꿈입니다. 성공을 해야 하는데 성공 

못하면 고향에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. 꼭 돌아오고 싶습니다. 제가 잘해

야 성공도 하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. 제가 잘못해도 여러분이 힘껏 

도와주면 성공할 수 있고 고향에 돌아와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

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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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 뭔가 있겠지 하는 기대감을 은근히 갖고 있는 

줄 압니다.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. 잘 될 것입니다. 상징적으

로 지사께서 압축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. 경남은 복 받은 곳입니다. 

부산, 울산이 떨어져 나갈 때 여러분이 상심과 걱정을 많았을 것입니다. 

위축되지 않고 잘 발전해왔습니다. 경남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. 

또 잘 엮어 낼 수 있는 지도자가 많이 있습니다. 김 지사가 사업을 잘 하

고 있습니다.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잘 꿰시는 것 

같습니다. 중앙 정부가 자원을 배분할 때 명분 없이 떼 줄 수 없습니다. 

전국의 국회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습니다. 사업이 잘되는 

것을 만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. 조건이 좋아도 사업을 잘 엮어내는 지도

자가 없고 민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사업을 잘 만들 수 없습니다. 경남은 

좋은 조건이고 좋은 일군이 함께 있습니다.

 

도장 찍는 사람들이 트집 잡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. 트집 잡는 사람

이 있으면 이것도 일이 돌아가기 힘듭니다. 트집 잡으려고 하면 하겠지만 

눈감고 보면 예뻐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. 도장찍어주는 것 같습니다. 잘

되는 집안은 유능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

 

욕심 같아서는 1, 2년 안에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남은 잘될 것입니다. 

2010년까지 2만 달러 시대로 목표를 잡았는데 경제가 발전하면 돈 가치가 

자꾸 올라갑니다. 그러면 조금 당겨질 수 있습니다. 경남도가 2008년이나 

9년까지 2만 달러로 가야 다른 도도 2010년까지 따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. 

경남은 할 수 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앞당길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.


